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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콩의 화교계 최고 갑부인 이가성의 운전수는 30여 년간 그의 차를 몰다가 마침

내 떠날 때가 되었다. 이가성은 운전수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년을 편히 보내게 하

기 위해 200만 위안의 수표를 꺼냈다. 그랬더니 운전수는 필요없다고 사양하며, 저

도 일 이천만 위안 정도는 모아놓았습니다, 하더란다. 

이가성은 기이하게 여겨 물었다. ‘월급이 5-6천 위안밖에 안되었는데, 어떻게 그

렇게 거액의 돈을 저축해 놓았지!’

운전수는 ‘제가 차를 몰 때,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화하는 것을 듣고, 땅 사실 

때마다 저도 조금씩 사놓았고요, 주식을 살 때, 저도 따라서 약간씩 구입해 놓아, 

지금 자산이 일 이천만원에 이르고 있어요!’

인생에 누구를 만났느냐는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.  파리의 

뒤를 쫓으면 변소 주위만 돌아다닐 것이고, 꿀벌의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노닐

게 될 것이다. 물론, 사람만 잘 만난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다. 이가성 운전수처럼 

부동산과 주식의 귀재인 이가성의 전화통화를 주의깊게 염탐하고, 잽싸게 행동에 

옮기는 영리함과 민첩성이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. 

필자는 중국에 사는 한국인을 만나면, 중국인에 대한 생각을 물어 본다. 그 대답

에 따라, 그 분이 중국에 와서 교류하는 중국인의 계층은 대략 판별된다. 이 세상에 

평균적인 중국인은 없다. 13억의 중국인은 전 세계 지구인의 모든 양태를 다 갖추

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 어느 지역에서 살고 누굴 주로 만나느냐에 따라, 

우리의 중국인에 대한 인상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. 

중국은 이민자를 받아주는 나라가 아니다. 아무리 중국에서 잘 나간다 하더라도 

언젠가는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. 더욱이 여자 55세, 남자 60세가 지나면, 취업증 

받기도 매우 힘들어 진다. 즉, 우리가 중국에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살 수 있는 기한

은 유감스럽게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.   

이 제한된 시간에 우리는 중국에 올 때 그렸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. 그러려면, 

무언가 배울 수 있고 또 도움도 받을 수 있는 현지인과의 교류가 필요하다. 그렇지

만, 그런 계층과의 인맥형성은 말처럼 쉽지 않다. 언어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, 

교양도 품격도 상당수준 요구되는데다가, 상대와 함께 이익을 나누려는 정신과, 상

대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는 적극성과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세심한 인맥 관리를 

통한 신뢰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.        

낯설고 말도 잘 안 통하는 중국 땅에 와서, 가슴에 품고 온 꿈을 이룬다는 것은 

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.  내 주위에 나를 뒷받힘해 

주고 나를 보호해 주고 나와 함께 발전하는 "인맥"을 어떻게 형성해 가느냐가 결국 



관건이라 생각한다.  

이가성과 운전사의 일화를 읽고, 필자는 이가성의 자서전에 나온 한 단어를 고쳐

서 글을 맺고 싶다.  

"사람(원 단어: 지식) 으로 당신의 일생에 재부(財富)가 증가된다고는 할 수 없지

만, 당신의 기회만큼은 필연코 증가된다"  

<참고자료 - 아시아의 화교출신 거부 이가성(李嘉诚) -학습이 운명을 좌우한다> 

‘내 나이 12살 때부터 견습공으로 인생을 시작했다. 15세도 안되어 나는 한 가정

의 생활을 책임지게 되고, 정규교육이라고는 받지 못했다. 그 당시, 열심히 일하고 

지식을 섭취하는 것이 유일한 출구라는 것을 나는 명확히 인식했다. 나는 돈이 조

금 생기면 모두 책을 사는데 쓰고, 머리속에 기억해 놓고는 또 다른 책으로 바꾸었

다.  지금까지도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반드시 책을 읽는다.

지식으로 당신의 일생에 재부(財富)가 증가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, 당신의 기회만

큼은 필연코 증가된다. 당신이 창조한 기회,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인생의 길이다‘  

 

 

 

  

 


